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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글렌다 멘데즈 데 로페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히메나는 긴장이 되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히 메나는 차에 타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부모님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죠. 히메나는 오늘 

처음으로 성전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히메나에게 히메나의 조상을 위한 침례를 주기로 

하셨어요. 히메나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무언가가 생각나자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빠.” 

히메나가 말했어요. “펌프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히메나는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히메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인슐린 펌프를 착용했어요. 

그건 혈액의 당 수치를 조절해 주는 작은 장치를 말해요. 

히메나가  
성전에서 겪은 기적

장치를 뗀 채로 너무 오래 있으면 몸이 아팠어요.

“성전 안에서 장치를 착용하게 허락해 줄까요?” 

히메나가 물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떡하죠?”

“괜찮을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펌프는 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착용하면 돼. 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착용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침례를 받는 동안 몸이 

아프면 아빠에게 바로 말해. 그러면 침례를 멈출 수 있어.” 

엄마는 히메나의 손을 꽉 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옆에 있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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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성신의 도움으로 마음이 평온해졌던 경험을 언제 해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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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어요.” 히메나가 말했어요. 히메나는 그래도 

긴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히메나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성전에 도착한 히메나는 부모님 손을 잡고 성전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고 안락한 기분이 

들었어요. 히메나는 긴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성신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말씀대로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히메나는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엄마는 히메나가 

펌프를 떼도록 도와주셨어요. “몇 분이면 끝날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히메나를 꽉 안아 주셨어요.

히메나가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아빠가 히메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손을 내밀어 히메나가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아빠는 침례 기도를 한 뒤 히메나가 물속에 잠기게 

하셨어요. 히메나가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침례 의식을 몇 차례 더 행했어요. 

“괜찮니?” 아빠가 귓속말로 속삭이셨어요.

“네!” 히메나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히메나에게 조상 몇 분을 위해 침례를 더 주셨어요. 

“더 할 수 있겠어?” 아빠가 다시 물으셨어요.

“네!” 히메나가 대답했어요.

마지막 침례가 끝난 후, 엄마는 히메나가 펌프를 착용하고 

혈당을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상이야! 마치 히메나가 펌프를 떼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히메나 머리에 손을 얹고 히메나가 대리로 침례를 받아 

주었던 조상들을 위해 히메나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셨어요. 이제 히메나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후 돌아온 가정의 밤 시간에 히메나와 부모님은 성전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주님의 집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동생 파블로가 물었어요.

“물에 들어갈 때 인슐린 펌프를 떼야 해서 걱정했거든.” 

히메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동안 전혀 아픈 

느낌이 들지 않았어. 정말 기적이었어!” 히메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겁이 났지만, 내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성신이 

도와주셨어. 그것도 기적이었어.”●


